
미국과 EU에 이어 지난해는 축산강국인 영연방 3개

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및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축산은 지구상의 모든 축

산강국과의 경쟁 관계에 돌입하게 됐다. 

이미 그 이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칠

레 산 돈육은 수입관세가 철폐됐고 이제 곧 미국과 

EU산 축산물의 수입관세도 약정된 스케줄에 따라 수

입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수입관세라는 국내 축산업 보호장벽 마저 제거된 국

내 축산물 시장에서 한국 축산업 생존의 길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경쟁력 강화 밖에는 없다. 

우리의 준비 정도에 따라 FTA는 국내 관련업계의 위

험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FTA 체결로 열릴 

중국시장은 한국 축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 제품과 원가경

쟁력이다. 시장 접근성과 FTA 체결 등 유리한 조건도 

많지만 조사료까지 수입 급여하는 한 중국시장에서 

한국 축산 제품의 원가경쟁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밖으로부터의 

위협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축산물과 축산업에 대한 

국내 인식의 악화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 각종 매스컴의 건강 프로그램은 전성기

를 맞고 있다.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건강을 위

해서는 축산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

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거짓 정보도 반복되면 대중

은 이를 진실로 접수하게 됨은 매스컴의 마력이며 이

러한 매스컴의 작태가 아무런 규제 없이 지속된다면 

평범한 소비자의 기억 속에는 축산물은 기피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내에 신규 축산 사업장 설립을 환영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축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도전이다. 

이전에는 소중한 유기질 비료자원이었던 가축 분뇨

는 골칫거리인 산업 폐기물로 전락했고 이에 수반되

는 악취와 파리 문제는 축산업을 기피산업의 하나로 

만들고 있다. 축산업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인 노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우리 축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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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잠시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경제

적 가치가 별로 없는 관목들만 가득 찬 많은 야산이 있

다. 규제 일변도로 제정된 초지법을 초지개발촉진법으

로 개정하고 초지 조성 전문기관인 가칭 초지개발공사

를 설립하여 잠자고 있는 이 임야를 훌륭한 초지로 조

성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다면 우리는 한

국축산의 르네상스시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축산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

련 업계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 국산 축산물 소비확

대를 위해 조성 운용되고 있는 축종 별 자조금은 축산

물에 대한 소비자의 바른 인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운용돼야 한다. 미국에서 쇠고기의 건강에 유해 

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연구비 지원을 받은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던 쇠고기

에서 암을 예방하는 CLA가 함유되어 있음을 연구 발표

함으로써 미국 비육업계는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지난해 최윤재 서울대 교수 등이 시작한 ‘축산물 바로 

알리기’ 운동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바른 이해를 

높이는 훌륭한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 

현실이 어려워질수록 한국축산 중흥의 사명의식으로 

가득 찼던 축산업계 원로들이 한층 더 그리워짐은 무

슨 연유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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